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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담당 미사 해설 보편 지향 기도 제1독서 & 제2독서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김 정 윤  김 안 나 

8시 미사 김 지 은  박 만 선   이 청 일  

11시 미사  양 만 석  박 미 영  안 준 섭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김 남 효  

화답송 

입당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78번 성체 앞에 

파견성가 48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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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제20주일 8월 16일입니다. 어제 8
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생각하지만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에 우리나라가 광복되었다는 사실에 

일제의 억압이 슬프고 화가 나지만 성모님의 승

천의 영광이 우리 조국에 함께 깃들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우리 한국 천주교

의 수호성인이십니다. 또한 미국의 수호성인이시

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

이 강합니다. 성모님의 신심은 우리에게 굳은 믿

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모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미국이 성모님의 전구

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그렇

게 호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의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덕분에 아직은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조금은 예

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느

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매

일 매시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전염병 전문가

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스크와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손 씻기와 얼굴 안 만지기가 최고의 백신이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

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외로움이 주요인이라고 합니

다. 그렇기에 서로의 연락을 하며 흔히 우리가 수

다라고 말하는 일상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리고 비판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대화가 좋습

니다. 당연히 영성적인 대화나 기도를 같이하면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대화

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방인 지역에 지나가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

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지난 8월 5일 수요일 평일 

미사 복음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날 사목 단상을 통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

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은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

은 바로 유대인 자신들뿐입니다. 하느님은 아브

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당신의 백

성으로 삼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

함의 계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시고 이삭의 

하느님이시며 야곱의 하느님이고 그 자손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에 입각해 오늘 이방인인 가

나안 여인의 청을 처음에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겸손하면서도 절대적인 믿음

에 감동하여 결국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느님

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자

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

르는 모든 이들을 품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의 하

느님이심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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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재미있는 사

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단순히 주님, 또는 스승

님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주

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

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예언으로 메시아는 

다윗 왕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집

필된 마태오 복음은 율법과 전통에 입각하여 적

혀졌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전통을 

통해 설명하려 합니다. 이에 ‘다윗의 자손' 

이란 말은 마태오 복음에 10번이나 나오지만 다

른 공관 복음에는 3번씩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세주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나

안 여인이 말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깊

이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딸의 병환에 

다급한 마음으로 마침 지나가는 예수님께 매달

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님께 자비를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

음은 이제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

니라 세상의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선포에서 비유대인 즉 이방인에게

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심은 민족이나 부족 혈연이 아닌 ‘하

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은 사람들인가? 창조주 성부

를 믿으며, 구세주 성자를 믿으며, 우리의 보호자 

성령을 믿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전지전능

하신 힘을 믿으며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
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

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

는 힘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급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천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바

꾸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의 기도

로 시작하는 매일 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길
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짧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예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슬픔과 아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참 크구

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오 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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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참례 장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당 안에 지정된 좌석이 다 찰 경우 사

제관 앞 임시 천막, 성당 친교실, 교육관 채플에

서 미사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안에

서 라디오 FM 98.5 주파수를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미사는 성당 

주변만 입니다.   

알 림 

연중 제20주일   

셋째 주일 (8월) 

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

이 온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

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

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     

  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 

  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 저희 퀸     

  즈 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   

  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    

  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세례 사진    

지난 8월 1일(토) 세례식 사진이 성당 사무실에 

있습니다. 세례자분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장궤틀 사용금지  

성당 안에서 주중과 주일에 장궤틀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업무시간  

월—금 : 9 a.m.  - 5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특별헌금 

발열 검사  

성당에 들어오기전 발열 검사를 하여 100℉

(37.7℃)이상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특별헌금  

날짜 : 8월 22일(토) - 23일(일)  

레바논의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레바논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2020년 8월 16일 

헌금 서비스  

감사헌금  

유한희 마리아 $2,000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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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우리의 정성  

 

  

  

  

  

Net TV를 통한 미사 시청  

미사 시간 : 매주 일요일 8 a.m.  

케이블30 : 롱아일랜드 옵티멈(Optimum)  

케이블48 : 버라이존 파이오스

케이블97 : 뉴욕시 스펙트럼(Spectrum)    

유튜브(YouTube) 미사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주일날 어디서든 미

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유튜브 채널은 

“St Paul CHS 퀸즈성당”입니다.      

구독(subscribe)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subscribe)은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설 
본당 교우여러분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과 본당 

소식의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위하여 오픈 채

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등록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에 있는 오픈 채팅을 클릭, 검색창에서 ‘성
바오로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를 검색 후 찾은 본

당 오픈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그룹 채팅 참여하

기를 클릭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에 문의가 있으신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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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  Mass 

         미사 봉헌                                                                                       2020년 8월 16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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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in August 

By Fr. Joseph Veneroso, M.M.  

Us vs Them Is Not Christian 
<Twentie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16,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There is something about unredeemed humanity that likes to separate people into two groups: us vs. 
them. Of course, we like to look down on “them” because we think somehow that makes us better. It 
doesn’t. Every people, it seems, needs someone to look down on: the foreigner, the outcast, the sinner. 
It’s no coincidence that the Bible is constantly commanding us to welcome the foreigner, receive the 
outcast, and to reconcile the sinner. 
 
   The Jews were no exception, always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the Gentiles. Yet the prophets 
always call them to look at the Gentiles as also belonging to God. Still, prejudices die hard. In Jesus’ 
time, Jews looked down on Samaritans and other non Jews. While many of Jesus’ parables and en-
counters paint the Samaritans in a positive light, but in today’s gospel, even Jesus seems to be preju-
diced! He refuses to deal with the Syro-Phonoecian woman whose daughter is ill, going so far to refer 
to her as a dog. (In fairness, the word Jesus used in Aramaic would be closer to “puppy”, a distinction 
maintained in the Koren translation of this story where they use the word “강아지”.) So while Jesus 
seems to be a product of his culture, the woman wins! She stands her ground by saying even puppies 
eat the food that falls from the master’s table. So maybe she wasn’t Jewish, Jesus can still help her 
without neglecting his ministry to the children of Israel. If Jesus could overcome his bias, so can we! 
This gospel challenges us to re-examine our prejudices. Who do we regard as “less than”? Until we 
look upon the “other” as our brother or sister in Christ, we will be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nouncements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ll those who cling to the covenant will be acceptable, 
for the Lord’s house is a house of prayer for all the 
peoples. The Lord attracts “pagans” and all sorts to 
himself, including the Canaanite woman desperate for 
her daughter, who wins attention and praise by asking 
for the crumbs under the Lord’s table. Moved by her 
faith, the Lord grants the woman’s wish. The woman 
of great faith is the Church, pleading for each of us. 
We are nourished from the Lord’s table for our healing 
and salvation.   

Prohibi on of Use of Kneeler 
Inside the church, you can NOT use the kneeler in the 
mass, or when you pray. Please cooperate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all.   

Temperature Check  
Before entering the church for the mass, a temperature 
check is conducted, and if it is over 100℉, access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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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Office Hours  
Mon-Fri : 9 a.m. - 5 p.m.  
Saturday : 9 a.m. - 9 p.m. 
Sunday :   8 a.m. - 6 p.m.   

Special Collec on 
Date : August 22nd (Sat) - 23rd (Sun)  
There is a special collection to help Lebanese Chris-
t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explosion of Beirut in 
Lebanon.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6, 2020 (Year A)  No. 2487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6:1,6-7 (118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11:13-15, 29-32 
Communion Antiphon 
   

 

  
 

◎ Lord, hear our prayer.

◎

◎

◎

◎

◎

Observe what is right,  do what is just 

- Altar servers who graduated High School this year -   



오 데이비드 




